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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한일터널연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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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양국에서대국민홍보활동적극전개하자”합의

〈2, 3면에관련기사〉

후쿠오카에서일한터널연구회측과회장단합동회의가져

제2차임시이사회개최
국제심포지엄과회원세미나묶어서실시키로

양측각 6명씩참석, 한일터널추진전략등논의

상호정보교류등공동노력펴기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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〈한일 회장단합동회의 스케치〉

<후쿠오카= 류종우사무총장>

시종화기애애한분위기... 한국측이갖고간막걸리로건배

일본측이 공동으로 해저지질조사하자고 제

안한대한해협구역(노란색으로칠한부분).

노자와 회장, “일한터널 결국은 이뤄진다”강조

후지하시 상임이사, “한일터널 노선은 지진과는 관계없다”

오오미치 히데다카 이사 부친상

“여러요소감안할때대마도~ 거제도노선이타당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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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잘 해봅시다”... 막걸리로 건배
한국측에서준비해간막걸리로건배를하고있다.

후쿠오카 회장단 합동회의 / 일본측 큐슈지부총회

⑤김기춘한일터널포럼대표가
인사말을하고있다.

⑥일한터널연구회큐슈지부총회에서
서의택공동대표가축하인사를하고
있다.

⑦후지하시겐지일한터널연구회상임
이사가총회에서발표하고있는모습.

①

화보

①

② ③

④ ⑤

⑥ ⑦

②이용흠공동대표가노자와회장에게뉴스레터등
문건들을전달하고있다.

③일본측노자와회장이인사말을하고있다. 

④서의택공동대표가인사말을하고있는모습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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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일본은여러가지로고전중... 공개적으로나서기어려워”

<편집자> 후지하시 겐지
<일한터널연구회상임이사>

일본지도자들, 왜한일터널목소리크게못내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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